
                 과도한 게임은 질병이 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19년 5월 게임중독을 만장일치의 주장으로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었
다. 과연 게임중독은 질병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과도한 게임이 질병이 될 수는 없다고 생
각한다. 게임중독이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중독성이 지속되고, 부정적 결과가 발
생하더라도 게임을 계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소설,20세기에는 TV와 
같은 문화가 과도하게 이어졌지만 21세기의 게임만 유일하게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
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과도한 게임으로 인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비슷한 중독
과 관련되어 질병으로 분류되어있는 술과 담배 등과 같은 것과는 결이 다르다. 위에서 말한것
들은 게임과 다르게 한번 빠지면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찾게되는 성분인 니코틴,알코올 
등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반면,게임은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게임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단지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활동들이 인터넷과 게임산업이 발달하
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이쓴 문화생활이 바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게임은 타 
중독현상과는 다르게 순기능도 존재한다. 게임을 하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람들
과의 소통을 통해서 불안감과 외로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유명한 게임중 하나
인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은 블록을 이용하여 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 수 있
는데 이는 공간지각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팀원끼리 협동해서 하는 게임은 서
로서로 이해해주며 협동심을 기르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정신적인 면을 치료하는 
방법중에도 게임치료가 존재한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사례도 있다. 2023년 8월 신림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사건의 용
의자는 흉기 난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피고인 및 관련자 진술,휴대전화 감정 결과 인터넷 검색
내역을 종합해 조씨가 최근 8개월 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며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을 검찰은 용의자가 마치 1인칭 슈팅 게임과 유사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로지 게임으로 인해서 생긴 범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경우는 96.9%,30대 남성은 80.9%가 게임을 즐겨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이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8개월 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으로 보냈다
고 하지만 정확한 범죄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게임이 문제라고 낸 기사를 신뢰할 수 없
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과도한 게임이 질병이 될 수 있을까? 게임중독의 대안은 간단하
다. 정해진 시간만큼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에게 벌칙을 주는 등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과도한 게임을 질병이라
고 하고 배제한다면,오히려 스트레스를 좋지 않은 나쁜 방법으로으로 풀게 될 수 있는 더 나
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